대덕 한-인도 포럼 인도 대사 개막식 연설 (2010.2.24)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공화국 61주년 기념식에 주빈으로 초대되어 인도를 국빈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기간 중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를 목적으로 1천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이는 과학기술 연구 및 투자를 위한 기초 자금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생각은 2006년 2월 A.P.J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이 인도 대통령으로는 처음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제안된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 주요 결과물 중 하나였습니다. 칼람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새로운 기술의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은 이 비전을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한국의 강점은 실험실에서 개발된 기술을 응용하는 능력입니다. 인도의 강점은 영어 실력을 갖춘 세계 수준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진심으로 양국의 파트너십이 성공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폭넓은 관점에서 보면, 협력으로 시작된 양국관계는 이제 새로운 파트너십의 페러다임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대통령의 인도 방문 중 양국 정상은 양자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과학기술분야에서 한-인도 양국의 미래 협력 분야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미래의 공동 연구 및 협력 분야는 에너지 개발, 핵기술, IT,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 될 것입니다. 대덕 한-인도 포럼 출범이 공동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